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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품질을 유지하되 적정 마진에 판매한다’
<딘스안경> 블루라이트 안경 및 다초점렌즈 세일

정부의 격리 조치 이후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아이들은 컴퓨터로 수업을 

받게 돼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

이다.

블루라이트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중 380-

500nm의 짧은 파장을 가진 빛이다. 파랗게 보이기 때

문에 블루라이트(청광)라는 이름이 붙는데, 상대적으로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시력 저하, 

피로감 등을 유발하며, 모니터, 스마트폰, TV, LED 등에

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망막의 손상을 가져오고 수면 

유도 호르몬 분비를 저하시킨다.

< 딘 스 안 경 >

은 블루라이트 안

경‘POUSEN’을 

출시하였다. 안경 

도수가 없는 경우

에도 안경테, 블루

라이트 차단 렌즈

를 포함하여 80불

에 구매할 수 있으

며, 이번 세일 기

간을 맞아 PAULSEN 안경테 구입 시 패션안경줄을 

FREE로 준다. 도수가 필요한 경우는 도수렌즈 가격에 

30불을 추가하면 된다.

<딘스안경>이 많은 사람들에

게 사랑받게 된 데는 최근의‘가

치소비’트렌드도 한몫을 했다. 

<딘스안경>의 운영정신인‘최

고의 품질을 유지하되 적정 마

진에 판매한다’가 가치소비 시

대의 소비자의 마음을 사는데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

이다. 

<딘스안경>의 운영 방식은 

독특하다. 가격대는 보다 저렴

하면서 품질은 최고급 수준을 

유지하는 전략을 취해 실용성

을 최고 가치로 내세운 것이다. 

제품의 가격을 높여 매장의 이

미지를 고급화 하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일 수 있다. 합

리적인 가격대로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더 큰 도

전이다. 그 동안 <딘스안경>이 내세운‘가치소비’시장

에 진입하려는 경쟁자들은 많았지만 다들 오래 버텨내

진 못했다.

<딘스안경>은 손님의 안전에 보다 힘쓰며 모든 안전

규정에 모범적으로 대처하면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안경원에 출입 전 열 체크와 소독, 장갑과 마스크 

등을 제공해 위험을 차단하고 2,300sqft. 크기의 넓은 매

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특히나 유리하면서도 고객 쇼

핑에 충분한 자유도를 선사하고 있다.

또한 예약제 운영을 시도하며 매장 인원 관리로 고객

들은 다소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며 안경을 맞출 수 

있다. 

<딘스안경>에서는 각종 보험을 취급하고 있으며, 9월

까지 프리미엄 다초점렌즈도 50% 할인된 180불에 빛

반사코팅을 FREE로 받을 수 있다.

매장 정면과 맞은편에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어 주차가 

편리하며, 일요일도 오픈한다. 

▶ 문의: (562) 282-5716

▶ 주소: 21053 Bloomfield Ave., Lakewood, CA 90715 

 

LA총영사관, ‘코로나19 시대 한국 식품 미국시장 진출 온라인 세미나’ 개최

LA총영사관(총영사 박경재)은 농수

산식품유통공사(aT) LA지사, 수협중

앙회 LA무역지원센터, 한미관세무역

연구포럼(KACTS)와 공동으로‘코로

나19 시대 한국식품 미국시장 진출 온

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한국 식품기업이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

해 열린다.

9월 17일(목) 오후 5시부터 열리는 이 

행사에서는 한국 농수산식품의 대미수

출 현황과 수출 전략, 미국 수입통관 관

련 주요 제도 및 정부기관 규정 등 생생

한 미국 시장 정보를 LA 현지 전문가

들이 직접 한국 식품기업들에게 전달

한다.

 

강연 주제와 강사는 다음과 같다.

▶ 미국 식품 시장 및 한국농수산식품 

대미수출 현황: 한만우(농수산식품유

통공사 LA지사장) ▶한국식품 미국통

관전략 및 식품안전현대화법 현황: 김진

정(변호사,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 회장) 

▶ 한국수산식품 미국진출 현황 및 중

소기업 인큐베이팅 지원을 통한 시장개

척 사례: 변성민(수협 LA무역지원센터

장) ▶식품 관련 각종 미국 정부기관 규

정: 앤드류 박(LA총영사관 공익관세사)

세미나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bit.ly/KACTS2020seminar 또는 LA총

영사관 홈페이지-공관새소식 게시판 

링크를 통해 무료 참가 신청할 수 있다.

 

박경재 총영사는“지금은 코로나19 사

태 지속에 따른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구매 확대로 상반기 한국 식품

의 대미 수출이 오히려 전년대비 30% 

증가하는 한국 식품의 대미수출 적기”

라며“이번 세미나가 우수한 품질과 맛

을 자랑하는 한국 농수산식품이 미국

을 비롯한 전세계로 진출하는 데 도움

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딘스안경> 매장 전경. 사진=딘스안경


